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대학 사회에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

학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퍼져있다[1]. 여기서 ‘벚꽃 피는 

순서’란, 통상 대학이 ‘서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
는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1980년대 이후 
양적으로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서열화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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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육을 위해 입학 단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8년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 자료를 분석하였다. 교차 분석(카이제곱 검정)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 지역 학생들은 서울, 경인, 지방 등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지방 출신 학생의 경우 낮은 비율의 학생들이 서울 지역 대학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
교육을 위해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 집단이 사회경제적 배경, 고교 유형과 성취 
수준, 진로 성숙 수준, 대학몰입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화 구조를 
극복하고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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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students moving to other areas for 
university education in entrance stage. 2018 K-NSSE data were analyzed, and Chi-square 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many students in Seoul area moved to 
various areas, but students from local areas moved to Seoul area universities with low percentag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socioeconomic background, high school type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 career maturity, and university commitment level among the students 
group moving from Seoul to the local and from the local to Seoul are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to overcome the stratification structure of the 
university centered on Seoul and to secure diversity of student composi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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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4]. 현실 세계에서는 소위 ‘인서울(In Seoul)’, 
특히 사회적 평판이 높은 명문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화는 단순히 대학 간 순위의 공
고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수
도권과 지방 대학, 특히 ‘서울’과 그 외 지역에 소재한 대
학을 구분하는 지역적 서열화 문화로 이어졌다. 어느 지
역이든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인 학생들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으로 진학하려 하고, 지방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도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펼치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5]. 실제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중도탈락률을 보면, 그 격차가 계
속해서 벌어지고 재학생 충원율에서도 지방 대학의 어려
움은 가중되고 있다[6]. 이러한 대학의 지역적 서열화는 
지방 대학의 몰락, 나아가 지역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참고: [7,3]). 지방 대학의 
황폐화는 지역의 교육적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이는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6].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생 이동(Student mobility)은 
여러 요인이 혼재된 복합적인 개념이다. 교육을 통한 계
층 이동, 대학 내 전공의 이동(Within the institution), 
대학 간 이동(Between institutions), 다른 나라로 이동, 
국내에서 지역 간 이동 등 다양한 이동 현상을 포함한다. 
이 중 가장 연구가 활발한 분야는 대학 간 이동이다. 구
체적으로 대학 입학 후 이동, 즉 중도탈락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예: [8-11]). 대표적으로 김수연[8]의 
연구에 의하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전문대에서 지방 4년
제 대학으로, 지방 4년제 대학에서 다시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동의 원인으로는 
엄격한 대학 서열화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서열화된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지방 대학은 학업 성취 
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종의 주변적인 학생들
(Marginal students)이 모이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
다[12]. 반면, 지방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옮긴 편입생들은 
편입 대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신
감을 상실하는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11].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동 중에서 특히 ‘지역 간 이동’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
로 지역 이동은 여러 외생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
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13]. 학생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
면서 여러 지역으로 이동이 이루어진다. 초‧중등 단계에
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국제학교 등 특수
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진학하는 

것이 극히 예외적이다. 초‧중등 학생들은 관련 법령에 따
라,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되거나, 인근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의 성취, 의지 및 선
택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
도권 학생들이 지방 대학으로 진학하기도 하고, 지방 학
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도 많다. 같은 지역 
내에서 인근으로 이동하는 것과 달리 지방에서 서울로 
또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은 큰 환경 변화를 
수반한다. 대학 입학과 함께 초‧중등교육을 경험한 곳에
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학생들은 캠퍼스 생활뿐
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고 심리적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14]. 

학생의 지역 이동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이동 후에 
경험한 대학 생활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지방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면서 적응하는 과정을 살펴보거나
[14], 지방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수도권 출신 학생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연구[15]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학생의 
지역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도 일부 수
행되었다. 조영국[4]은 노동시장 여건과 관련하여, 대학 
진학의 수도권 지향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진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
였다. 박지희[16]는 대학 진학에 있어서 남녀의 지역별 
패턴을 살펴보고, 지역적으로 불평등한 진학 구조가 있음
을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그러한 이동에 영향을 
준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나아
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긴 학생을 대상으로 그 영향 요
인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개인 차원에서 지역 이동은 향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17]. 수도권에서 지방으
로, 혹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한 물
리적 이동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학생의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 자
원이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생 이동에는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사회적 역동성에도 영향을 미친
다. 무엇보다 고등교육 차원에서 보면,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학습을 진행한다는 것은 학생 
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학습 기회를 찾고 적극
적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사회적 소외
와 적응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학습 부진과 중도탈
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큰 기회이자 위험의 요인을 함께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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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학생 이동 현상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교
육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어떠
한 특징을 지닌 학생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들이 이동 후 다른 지역에서 갖게 되는 
경험을 분석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특히 서울과 다른 지
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이동은 경제적, 사회적 그
리고 교육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 행동이라는 점
에서 그렇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을 위해 서울 지역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갖는 인구 사회학적 
배경, 고교 유형과 성취 수준, 진로 성숙도,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부모 인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
으로 대학 진학 단계에서, 출신 지역에 남은 학생 집단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학생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이동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학부교육 실태
조사(K-NSSE)’ 자료를 분석하였고, 여기에는 대학생의 
지역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출신 고교 소재지와 재학 중
인 대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위 조사에는 전국 
125개 대학에 재학 중인 76,58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
다. 본 연구의 목적이 대학 진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동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1학년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최
종적으로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 등을 제외한 23,431
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2 연구 변인 및 자료 분석
대학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독립변인은 학생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 고교 유형과 성취 수준, 진로 성숙도,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부모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분석에 앞서, 학생의 출신 고교 소재지와 재학 중인 대
학의 소재지를 서울, 경인, 지방으로 나누어 총 9개의 학
생 집단을 도출하였다(서울→서울=1, 서울→경인=2, 서
울→지방=3, 경인→서울=4, 경인→경인=5, 경인→지방
=6, 지방→서울=7, 지방→경인=8, 지방→지방=9). 우선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동 패턴을 탐색하기 위하여, 위의 9
개 집단을 대상으로 교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의 특징
을 살펴보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장 급격한 변화를 한 서
울 출신 학생 집단(1, 3 집단)과 지방 출신 학생 집단(7, 
9 집단)을 분석하였다. 종속 변인인 학생 이동은 범주형 
이분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이 해당 특정 집단(서울
→지방, 지방→서울)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Variables Items

Background

§ Gender: female=0, male=1
§ Age
§ Major: six dummy variables (reference group: 

Art&Physical)
§ SES: household income: less than 1million 

won=1, 1-1.99=2, …, more than 8million won=9)
Pre-college 
experience

§ High school type: the others=0, Special high 
school=1

§ High school GPA: the bottom 4%=1, …, the top 
4%=9

Perception
§ Pride of college
§ Parents’ positive perspectives
§ Perception of career development
§ (never=0, sometimes=20, often=40, very 

often=60)

Student mobility
§ Location of highschool x location of univ. (Seoul, 

Gyung-in, Local)
§ from Seoul (HS) to Seoul (Univ.)=1, …, from local 

to local=9

Table 1. Research variables

3. 연구 결과
3.1 출신 지역별 학생 이동 양상

대학생의 출신 지역과 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출신 고교 소재지와 
대학 소재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서울 출신 학
생 중에서 18.4%는 경인 지역의 대학으로, 42.7%는 지
방 대학으로 이동하였다. 경인 지역의 경우, 18.5%는 서
울로, 60.7%는 지방으로 이동하였다. 반면, 지방 출신 학
생들은 서울과 경인 지역으로 각각 4.9%와 2.0%만 이동
하였다. 

서울과 (경인 지역을 제외한) 지방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서울 출신 고교생의 경우 경인 지역과 지방의 대학으
로 많은 비율의 학생(42.7%)이 이동하지만, 지방의 경우
는 소수 비율의 학생(4.9%)만 서울 지역 대학으로 이동
해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만약, 지방에서 서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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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는 소수 학생 집단의 고교 단계 학업 성취 수준
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다면, 이는 서울 소재 대학 중심
의 대학 서열화가 서울과 지방의 사회적, 교육적 격차로 
이어지고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동
하는 학생의 절대적인 숫자를 대학 차원에서 보면, 서울 
지역 대학과 비교해서 지방 대학의 경우, 학생 구성의 다
양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Location of Univ.
Seoul Gyung-In Local

Location of
High

school

Seoul 1,210
(38.9%)

574
(18.4%)

1,329
(42.7%)

Gyung-In 1,142
(18.5%)

1,281
(20.8%)

3,744
(60.7%)

Local 697
(4.9%)

286
(2.0%)

13,168
(93.1%)

χ2=5594.028 (p<.000), df=4

Table 2. Result of Chi-squared test

3.2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학생들 특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

동한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지리적, 심
리적으로 큰 변화를 수반하는 서울과 (경인 지역을 제외
한) 지방 간 학생 이동에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3, 4에 제시되었다. 

우선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을 서울 
지역에 남는 학생과 비교하여 살펴보면(Table 3 참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방의 대학으로 진학할 확률이 높
았다. 이는 딸은 될 수 있으면 집과 가까운 곳으로 진학
시키려고 했던 문화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16]. 나
이가 적을수록,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아닐수록, 고교 내
신등급이 낮을수록 지방 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컸다. 
이는 서울 지역 대학의 입학 경쟁률이 높은 것과 관련 있
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서울에 남은 학생의 경우 지방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과 비교해서 대학에 대학 자부심과 대학에 대한 부
모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 가능성이 컸다. 이는 우리나
라 대학에 서울을 중심으로 높은 사회적 평판이 형성되
는 서열화가 고착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의 진로 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의 
대학으로 진학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으로 서울 출신 학생이 지방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에는 
대학보다는 학과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크고,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진학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윤수경 외
[18]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방의 대학으로 이동하는 학생
들은 대학의 사회적 평판이 낮아도 자신의 미래 진로나 
직업을 고려하여 진학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전공의 경우, 예체능 계열 대비 다른 계열에 속
할 학생일수록 지방으로 이동한 학생 집단에 속할 확률
이 높았다. 한편 사회경제적지위를 나타내는 가계소득수
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지방에서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우선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지방에서 서울 지역의 대학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았
다. 이는 지방 출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서울 소재 대학
에 진학할 기회가 적다는 김미란[19]의 연구와 상반되지
만, 그러한 결과는 여성의 대학 진학 기회가 사회경제적 
계층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B S.E, Wals df p Exp(B)
a 1.035 .112 85.449 1 .000 2.816
b -.077 .039 3.946 1 .047 .926

Major*
c .600 .198 9.233 1 .002 1.823
d 2.159 .329 43.037 1 .000 8.664
e .647 .204 10.104 1 .001 1.911
f 1.961 .217 81.959 1 .000 7.108
g 2.700 .662 16.626 1 .000 14.873
h .900 .236 14.527 1 .000 2.459
i -.793 .156 25.686 1 .000 .453

Table 3. Mobility from Seoul to local area

j -.564 .045 160.113 1 .000 .569
k .024 .022 1.186 1 .276 1.025
l -.013 .004 13.155 1 .000 .987
m -.017 .004 20.909 1 .000 .983
n .022 .004 29.224 1 .000 1.022

상수항 3.971 .857 21.491 1 .000 53.057
a) Male, b) Age, c) Humanities, d) Social science, 
e) Education, f) Engineering, g) Nature science, 
h) Medical, i) Special high school, j) High school GPA, 
k) SES, l) Pride of college, m) Parents’ positive perspectives, n) 
Perception of career development
*reference: Art & physical

B S.E, Wals df p Exp(B)
a -.581 .112 26.809 1 .000 .559
b .037 .036 1.020 1 .313 1.037

Major* 139.221 6 .000
c -.678 .168 16.225 1 .000 .508
d -2.163 .253 73.408 1 .000 .115
e -.671 .178 14.163 1 .000 .511
f -1.697 .191 78.761 1 .000 .183
g -2.233 .455 24.125 1 .000 .107

Table 4. Mobility from local area to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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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생일수록, 고교내신
등급과 가계소득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지방에서 서울 
지역 대학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 수준이 높아야 사회적 평판
이 높은 대학, 즉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큰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앞선 결과(Table 
3)와 달리 가계소득수준의 경우, 지방에서 서울 지역으로 
진학해서 생활하려면 경제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 통념에 부합한 결과이다. 아울러 이러한 결
과는 지방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포부를 분석한 연구결
과[20]와도 일관된다. 또한, 자녀의 대학 진학 포부를 분
석한 연구에 따르면[21-22],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대학 진학 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진학한 대학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부모의 
대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지방에서 서울 
지역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일 확률이 높았다. 또한, 진로 
성숙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한 
학생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 또한 대학 
서열화라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으
로 진학한 경우, 대학에 대한 자부심이나 부모의 대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의 경우, 예체능 계열에 비해 모든 계열이 서울
로 이동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대학들은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견고한 서열화 구조를 유지해왔다. 즉, 지역 간 대학
의 서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라
는 유례없는 위기마저 지방 대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학생의 지역 이동은 큰 의
미가 있다. 특히 서울 지역과 지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이동이 그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 지역으
로 이동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 자료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지역 학생들은 서울, 경인, 지방 등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지만, 지방 출신 학
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학생들이 서울 지역
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방에
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이동하는 소수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다는 것은 지역 불균
형 발전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방 대학은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학생 구성의 다양성이 서울 소재 대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은 대학생의 다양한 가치관과 성장 
경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학생 특성이다
[23-24]. 게다가 이주이와 배상훈[25]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 차원에서 학생 구성의 지역적 다양성은 학생의 고
차원 학습 및 반성적 학습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학생 이동의 불균
형 현상은 교육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의 지역 불균
형 현상과 함께 깊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지방 대학의 
학생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지방 출신으로서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본인의 역량 외 다른 
이유로 이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에서 지방 대학으로, 지방에서 서울 지역 대
학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먼
저 남학생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일반고 출신일수록, 
고교 내신등급이 낮을수록,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자부
심과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낮은 학생일수록, 진로 성숙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서울 출신으로 서울 지역 대학
에 남아 있기보다 지방 대학으로 이동한 집단에 속할 확
률이 높았다. 반면, 여학생일수록,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며, 고교내신등급과 가계소득수준이 높고,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지방에 남아 있지 않고 서울로 이동하는 학생 집단에 속
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차이는 서울 중심 대학 서열화
를 학생 이동의 면에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
히 고교 수준에서 학업 성취가 높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서울 소재 대학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이 크다. 

h -.438 .205 4.545 1 .033 .645
i 2.184 .150 211.385 1 .000 8.885
j 1.028 .045 519.127 1 .000 2.795
k .121 .022 31.518 1 .000 1.129
l .021 .003 38.967 1 .000 1.021
m .017 .004 21.395 1 .000 1.017
n -.020 .004 28.029 1 .000 .980

상수항 -10.847 .789 189.126 1 .000 .000
a) Male, b) Age, c) Humanities, d) Social science, 
e) Education, f) Engineering, g) Nature science, 
h) Medical, i) Special high school, j) High school GPA, 
k) SES, l) Pride of college, m) Parents’ positive perspectives, n) 
Perception of career development
*reference: Art &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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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론적 차원에서 본 연구결과는 서울 지역 대학
의 졸업자들이 취업, 임금의 면에서 노동시장 성과가 높
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 크다는 
점과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특목고/자사
고 출신이거나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생태계가 교육
의 사회적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
녀의 대학 진학 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
과도 지지한다는 점에서 교육사회학적 함의가 크다. 

다음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지
방 대학이 학생 다양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학습 환경
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의 상호작용은 적극적인 학습 참여(Student engagement)
를 매개로 높은 학생 성과를 유도한다[26]. 이렇게 볼 때, 지
방 대학은 대학생의 학습 참여의 면에서 불리한 학습 환
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 대학의 경
쟁력과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지방 대학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자본(Creative capital)이라는 개
념을 활용해서 도시의 성장과 발전 전략을 제시한 
Richard Florida에 의하면, 다양성이야말로 창조적 계
층(Creative class)을 키우고 조직과 지역의 창조적 발전
을 도모하는 원천이다[27]. 이렇게 볼 때, 지방 대학에 내
재한 학생 구성 다양성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도 이어
질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지방 대학
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
화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
생 이동의 면에서 이러한 서열화가 지속하고 있음을 실
증적인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차원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문제일뿐더러 다양한 
학습 환경을 통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교육적 차
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는 지역에 위치한 대
학이 직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서열화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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